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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경로당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의 대면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은 시기 제주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자녀와의 관계의 패턴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관련 선

행연구의 경우 세대간 관계의 결속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자녀를 분석에 고려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위

기 상황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지원의 원천으로서의 관계망으로서의 세대

관계를 강조한 잠재 가족 매트릭스 (latent kin matrix) 이론과 결속의 다차원성을 제안한 

세대간 결속도 모델에 근거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세대간 결속도를 유형화하고,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우울감과의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자녀로부터 최대 세 자녀에 걸쳐, ‘친밀한 유형’과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 두 번째로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

녀와의 세대 관계의 경우 ‘친밀한 유형’이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에 비해 우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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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번째로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의 결속도의 

경우 유형 간 유의한 우울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위기상황에서 

여전히 가족은 중요한 결속의 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방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서

비스가 특수한 상황에서 제 기능하지 못할 경우 특히 대면접촉과 관련 일상생활지원에 제

한을 받는 노인에 대한 세심한 서비스적,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결속도, 노인 부모, 성인자녀, 유형화, 코로나 19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의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

는 변화이자 정책적으로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가구 중 1인가구는 전체의 15.5%

였는데, 2023년 이 비율은 35.5%로 증가했다(통

계청, 2023). 2024년 전국의 1인 가구는 약 1002

만가구로, 1000만이 넘은 것은 인구통계 집계 이

래 처음이다(행정안전부, 2024). 가구 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뚜렷

하게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

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해, 2006년에

는 전체의 63.4%가 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

는데 반해, 2022년에는 이 수치가 19.7%로 급감

하였다(통계청, 2024). 이와 같은 가구구조와 가족

기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두고 일견 노년기 

지원과 부양의 원천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약화

되었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Bengtson, 2001) 가족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기

능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종적으로 더 많은 

가족 내 세대가 생존하는 만큼, 활동적인 노년기에

는 잠재되어있던 지원의 원천으로서의 가족관계망

이 필요시 활성화되어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의 노년기 세대관계 및 돌봄관련 연구에 나타나는 

서구의 대표적 관점으로서 잠재 가족 매트릭스 

(Latent Kin Matrix) 이론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교류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가 점점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관계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재구조화 해야하는 필요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Riley, 1983). 이 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족 관계망의 특성은, 개인에 따라 비록 평상시에

는 기능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지원의 원천으로

서의 가족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잠재된 가족 관계망

의 기능적 역할은, 위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수

면위로 명확하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에 그쳤을 뿐,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중에 2020년에서 2022년 약 2년간 우

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시기에 

따라 비록 차이는 있으나, 이 당시 가족원을 제외

한 사회적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와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한편으로

는 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국내 종단자료

를 활용한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의 우울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가족 모임이 줄어든 노

인의 경우 우울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Oh et al., 2023). 게다가 노년기 대표적인 

사회적 참여의 장으로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이 

감염병 확산의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음으로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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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이나 고독감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이

라든가 장보기나 은행업무 등 도구적 지원 등의 

필요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당시 

수집된 가족관계와 정신건강 관련 자료는 위기 상

황에서 사회적 관계 및 지원의 원천으로서 가족 

내 세대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를 살

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 기능 측면에서 노부모 부양이나 돌봄에 대

한 가치관의 급격한 약화와 가구의 구조 측면에서

의 1인가구 증가나 자녀와 동거세대의 감소는 위

기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 기능의 약화를 여실히 

드러내는가, 혹은 여전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가족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가? 이때, 노년기 집단 간 세

대간 차이는 어떠하며, 이러한 차이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2021년 제주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와 정신건

강에 대해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세대간 결

속도 유형화 및 우울감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세대관계의 작동 양상을 전반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수 자녀와의 관계 변화

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인데, 집단적 모임이 제한을 

받는 경우 자녀 간 역할 분담의 문제라든가 노인 

부모 입장에서 결속도에 따른 선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녀 중 이른바 연구 

대상 자녀 ‘연구 대상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다자녀를 고려한 세대 간 

관계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세

대관계가 다자녀 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

는 평상시에는 동면(dormant)해 있을지라도, “필

요시 친한 가족관계가 활성화되고 혹은 강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

계망”(Riley, 1983, p. 441)으로서의 잠재 가족 매

트릭스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패턴을 살펴보고, 다자녀와의 세대

관계 패턴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세

대 관계의 다측면을 개념적화 한 세대 간 결속도 

모델(Bengtson & Roberts, 1991)의 틀에 기반하

여 노인 부모와 자녀와의 거주지 근접성이나 자원

의 교환 뿐 아니라 대면, 전화, 디지털 접촉과 정

서적 친밀감을 두루 고려하여 각각의 측면을 지표

로 활용하여 결속도의 패턴을 자녀별로 유형화한

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세대 관계 분석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대간 결속도 모델

“가족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는 

것이다.”에 대한 담론에 대해, Popenoe(1993)는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30년간의 미국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인구학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 가족은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하

지만 과학적이고도 일견 도전적으로 보이는 이 담

론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Bengtson, 

2001; Bengtson et al., 2002). 그런데, 비록 만혼

화, 이혼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형성에 

대한 지체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여전히 가족이 많은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간 결속도 모델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mod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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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부모자녀 간 결속의 정도를 구조적(동거

를 포함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거주지의 지리적 거

리), 기능적(지원의 수혜와 제공), 애정적(정서적 

친밀감), 합의적(가치관 유사성), 연합적(대면접촉, 

전화 연락 등), 규범적(부양에 대한 의식) 차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Bengtson & Roberts, 1991), 

이를 통해 미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결속도의 제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적 중요

성이 여전함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상기의 맥

락에서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나 부양 

및 돌봄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적 단위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

하기 위해 세대 결속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는 상기 

모델을 차용하고자 한다. 

서구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상결속도 모델은 한

국의 중노년기 세대관계 연구에도 폭넓게 인용되

어왔다(김명일, 김순은, 2019; 안정신 등, 2015; 

정규형 등, 2013; 정순둘, 이루리, 2014).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

녀 중 일인을 임의로 택하여 노인 부모와 성인 자

녀 간 결속을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 수가 일인 내외인 경우 전체적인 노

인 부모 및 자녀 간 세대간 결속을 탐색하는데 무

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대간 관계를 전

반적으로 조망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노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조

사에 참여한 노인은 약 3.1명의 자녀와, 4.9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정경희, 

2018), 현대 한국사회 노인의 노년기 가족관계망

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결속도 모델

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국내 연구에서 이 개념을 

다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촉한 순위부터 최대 3인의 자녀에 대한 결속도

의 각 차원에 대한 자료를 통해 각각의 세대간 결

속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세대간 결속도 유형과 우울감

부모와 성인 자녀의 이자(dyadic) 관계에 있어 

각 차원의 세대간 결속도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이후 관계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강조에 따

라 유형화 연구로 이어졌다. 하버드 대학과 서던캘

리포니아대학의 협동연구를 통해 미국 은퇴자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에 의해 수행된 미 전역 1,500명 성인자료

를 활용한 연구에서, 애정적, 합의적, 구조적, 연합

적, 기능적 결속도 지표를 바탕으로 총 5가지의 결

속도 유형이 도출되었다(Silverstein & Bengtson, 

1997). 친밀한(tight-knit), 사회적인(sociable), 친

밀하나 거리가 있는(intimate but distant), 의무적

인(obligatory), 거리가 있는(detached)의 유형을 

도출한 이 연구는, 세대간 결속도의 집단 내 이질

성을 보여 준 연구로 이후 다양한 나라의 성인자

녀와 노부모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화 연구로 확산

되었다. 

유럽에서는 상기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유럽 건

강, 노화 및 은퇴 서베이(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irement in Europe: SHARE1))을 활용하여 

노년기 세대간 결속도를 유형화 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 연구는 이른바 내리사랑 가족주의(descending 

familialism), 부양 가족주의(ascending familialism), 

원거리 지원형(supportive-at-distance), 자율성

(autonomous)을 도출하였다(Dykstra & Fokkema, 

2011). 아시아에서는 중국 연구가 대표적으로, 중

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미국연구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다섯 가지 유형이 제안되었는

데, 친밀한(tight-knit), 근거리에 살지만 불화가 

있는(nearby but discordant), 멀리살며 불화가 

있는(distant discordant), 멀리살면서 호혜적인

(distant reciprocal), 멀리살면서 부양하는

1) SHARE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11개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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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t ascending) 유형이 그것이다(Man, Chi, & 

Silverstein, 2012). 

이후 한국 자료를 활용한 노인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노인 부모와 자녀

는 전통적인(traditional), 호혜적인(reciprocal), 

약한(weak) 유형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5). 상기 연구가 세대간 결속도 모델에서의 구

조적, 기능적, 규범적 측면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

서 한계점이 있는바(이재림 등, 2019), 보다 최근자

료를 활용한 한국 연구에서는 친밀한(tight-knit), 

거리가 있으나 디지털로 연결된(distant-but- 

digitally-connected), 갈등적인(conflictual), 

독립적인(independent)의 네 가지 유형을 발견한 

바 있다(Hwang, Min, et al., 2024). 두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의 성인자녀와 부모의 세대간 결

속도 유형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24년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의 수나 세부 내용

에서의 차이가 관찰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분석에 있어서 갈등적 측

면 등 고려된 결속도의 하위차원이 상이하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패턴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시 동거하

지 않는 경우 자녀와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제한되

었다는 점, 그리고 점차 세대 간 독립성과 자율성

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따라 ‘거리가 있으나 디지

털로 연결된’ 혹은 ‘독립적인 유형’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거

리가 있으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은 일종의 차

선으로 나타난 세대간 결속도의 적응적 유형일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와 관계 없이 

결속도의 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친밀

한’유형의 경우 가장 낮은 우울감을 발견하였는데 

반해, 미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코로나 19기

간의 경우 대면 접촉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도 자

녀와의 디지털 접촉이 빈번한 여성 노인의 경우도 

제 결속도 영역이 낮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우

울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Hadi, et al., 2024).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정부 정

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

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

가 어떤 식으로 적응적으로 작동하고, 이것이 개인

의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하면, 결속도 모델에 근거하여 세대 간 결

속도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유형에는 국가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 19시기 노년기 세대간 결속도를 유

형화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리가 있으나 디지

털로 연결된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이 

국내에서도 발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유형이 기존의 ‘친밀한 유

형’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는 유형’에 비해 우울

감이 유의하게 낮은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3. 코로나 19시기 세대 관계의 특성: 

잠재 가족 매트릭스 이론과 다자녀 

고려

가족 위기상황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적 대처

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관점 중 하나가 잠재 가족 매

트릭스 이론(Riley, 1983)이다. 이 이론의 핵심 개

념은 가족 관계는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이나 재혼 등

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

한 세대관계의 연장, 세대관계 유지에서의 자발성 

측면 등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집단 내 다양성에 기

인한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은 자원의 원천으로서 장시간 동면할 수 있으며, 필

요 발생 시 다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Riley & Riley, 1993; Buyukkececi & Cin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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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러한 세대관계의 이질성(heterogenity)은 

평균적 접근 방식보다는 유형화 분석이 적절하며, 

잠재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원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족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한편, 상기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세대 관계는 

단순 이자관계를 넘어서는 그물망(web)적 특성에 

주목한다(Riley & Riley, 1983). 부모-자녀 세대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자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간 관계 이외에 다수의 자녀

에 대한 고려가 실증분석에서 이루어진 것은 비교

적 최근의 일이다. 노년기에는 가족 내 돌봄 등의 

지원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다자녀

를 가진 부모의 경우 어떤 자녀로부터 어떤 지원

을 주고 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 지는 

시기로(Connidis & Barnett, 2018), 상기 맥락에

서 노년기 자녀와의 지원교환의 패턴에는 개인차

가 크며 이는 노년기 정신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에

서, 상기 연구주제의 분석에서 다자녀에 대한 고려

는 특히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가 한창이던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 노인

의 성인자녀와의 세대관계 결속도의 다차원성을 

고려(구조적, 기능적, 애정적, 연합적 결속)하여 세

대 간 결속도를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 따라 노인

의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노인의 입장에서 가장 빈번히 접촉한 

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3인의 자녀와의 결속도를 

개별적으로 분석에 고려하고자한다.

요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개인의 활

동이 급격히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가족 내 지원

의 필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노인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패턴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서 개인과 가족단위의 적응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년기 정신건강 및 고립과 

소외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시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의 성인자녀(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

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시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의 성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의 서로 다른 유형

과 우울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코로나 19 시

기인 2021년 가을 65세 이상으로 제주지역에 거

주하는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면설문

조사이다. 설문 응답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

려하여 할당표집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의 신뢰성

을 위해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제한하

였으며, 조사원이 개별 노인을 방문하여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조사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았다(승인번호: JNU-IRB-2021-070-001).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 중이라도 응답자가 참여

를 원치 않는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자녀와의 결속도 관련 문항

은 생존자녀가 있으면서, 접촉하는 자녀가 있는 경

우(최대 3명) 응답할 수 있기에, 적어도 1명 이상

의 자녀와 접촉한다고 응답한 668명을 기초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

술통계는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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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구성

1) 세대간 결속도

세대간 결속도는 노인이 응답한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로 측정하였으며, 가치관의 유사성과 부양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는 합의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

을 제외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애정적, 연합적, 구

조적, 기능적 측면의 결속도의 네 차원을 고려하였

다. Silverstein과 Bengtson(2019)의 세대종단연

구(the 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에서 

활용되는 세대간 결속도 측정 문항의 일부를 활용

하였으며, 연구자간 번역-재번역 과정(van de 

Vijver & Leung, 1997)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

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 세 번째로 많

이 접촉한 자녀순으로 최대 세 자녀까지 각 차원

의 세대간 결속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애정적 결속도(affectual solidarity)는 해당 자

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의 응답범주 중 선

택하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연합적 결속도

(Associational solidarity)는 해당 자녀와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해 만남, 전화, 디지털 방식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해 “전혀 하지 않음” (1)부터 “매

일” (6)의 응답범주를 통해 측정되었다. 구조적 결

속도(Structural solidarity)는 해당 자녀와 대략 

어느정도 떨어져 사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2시간 

이상 운전”(1)에서부터 “동거” (5)의 응답범주 중 

선택하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기능적 결속도

(Functional solidarity)는 이분변수를 활용하여 

해당자녀로부터 지원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 대해 

“예” (1), “아니오” (0)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대간 지원의 종류는 도구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

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종류 중 하나라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자녀로부

터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기의 예에 따라 제공

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2) 우울감

우울감은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 Yesavage & Sheikh, 1986) 버전의 

1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

주 드십니까?”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은 “예” (1) 혹은 “아니오” (0)로 구성되었다. 긍

정형으로 물어본 5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크론바

하 알파는 .90이었다. 

3) 통제변수

노인 부모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지위, 

소득수준,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고 성

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1) 부터 대학원(7)의 범주에 대해 코

딩하였다. 결혼지위는 결혼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한달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1)부터 1000만원이상(6)의 범주에 대해 

코딩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매우 나쁜 경우 1, 매우 좋은 경

우 5로 코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Latent 

Gold 6.0 (Vermunt & Magidson, 2021)를 활용

하여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

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에 대

해 각각에 대한 잠재 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잠재 계층 분석에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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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결속도는 주요 변수의 구성에 기술된 대로 네 

가지 측면의 결속도로 구성된 총 일곱 개의 지표

(애정적 결속도, 연합적 결속도[대면, 전화, 디지

털], 구조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지원 제공, 지

원 수혜])가 사용되었다. 기능적 결속도를 제외한 

전 결속도 지표가 서열 변수(ordinal items)로 측

정 되었기에, 잠재 계층 분석 전에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먼저 수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최적 잠재 프로파일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Vasilenko(2022)는 서열 변수

의 왜도가 높은 경우 응답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분형 변수를 사용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몇가지 결속도 지표의 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이에 애정적 결속도의 

경우 낮은 집단(1=매우 불만족부터 3=보통)과 높

은 집단(4=만족부터 5=매우 만족)으로, 연합적 결

속도에 대해 낮은집단(1=전혀 아니다부터 3=일년

에 서너번)과 높은집단(4=매달부터 6=매일)으로, 

구조적 결속도의 경우 낮은집단(1=차로 2시간 이

상부터 2=차로 2시간 정도)과 높은집단(3=차로 30

분 정도부터 5=동거)으로 나누어 이분변수화하였

다. 이상의 이분변수를 활용하여 잠재 계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 잠재 계층을 선택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the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AIC), 와 entropy

를 활용하였고, BIC와 CAIC 값이 최소이면서, 

entropy 값이 .08 이상인 경우를 최적모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Nylund-Gibson & Choi, 2018).

Ⅳ.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주요 변수 중 인구학적 변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노인 부모의 평균 연령은 76

세로 최솟값은 66, 최대값은 94였다. 전체의 56%

는 여성이었고, 44%는 남성이었다. 혼인상태인 응

답자는 전체의 58%였다. 노인 부모의 월 평균 소득

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에 대해 각각 668명, 627명, 456명이 응답하였다. 

세대간 결속도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2>

에 나타나있다. 전반적으로 노인 부모는 접촉의 우

선순위와 관계없이 성인자녀와 빈번한 전화 연락

을 하고 있었으며, 높은 애정적 결속도를 보였다.

2. 잠재 계층 분석

(Latent Class Analysis)  

잠재 계층 분석 결과와 모형 적합도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

녀,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 모두 두 

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 및 잠재 계층 확률은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아이템 확률 .5를 기준 컷오프로 활용하

여 (Hwang et al., 2022), 두 계층으로 구분했는

데, 첫 번째 계층을 “친밀한(tight-knit)”집단으로 

명명했다. 이 계층은 디지털을 통한 접촉과 지원 

제공(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의 84%,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의 65%, 세 번째로 많이 접촉

하는 자녀의 45%)을 제외한 모든 결속도 문항의 

아이템 응답 확률이 .5 이상이었다. 두 번째 계층

은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intimate-but-distant)”

집단으로 명명했다. 이 계층의 경우 애정적 결속과 

연합적 결속 중 전화 연락의 아이템 응답이 .5 이

상이었다(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의 16%,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의 35%, 세 번

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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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M (SD) n (%)

노인 부모 (n = 668)

   연령 66 - 94 76.11 (6.65)

   성별

      남성 280 (43.1)

      여성 380 (56.9)

   교육수준 1 - 7 2.70 (1.30)

   한달 가구소득 1 - 6 1.66 (0.74)

   결혼지위

      혼인 387 (57.9)

      사별 236 (35.3)

      이혼 25 (3.7)

      기타 20 (3.1)

   건강상태 1 - 5 3.30 (1.00)

   우울감 0 - 1 0.12 (0.20)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n = 668)

   연령 14 - 72 47.76 (7.84)

   출생순위

      첫째 자녀 342 (51.2)

      둘째 자녀 168 (25.1)

      셋째 자녀 88 (13.2)

      넷째 자녀 이상 70 (10.5)

   성별

      아들 402 (60.2)

      딸 266 (39.8)

   지리적 근접성 1 - 5 3.13 (1.24)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 (n = 627)

   연령 13 - 68 47.47 (7.74)

   출생순위

      첫째 자녀 176 (28.1)

      둘째 자녀 286 (45.6)

      셋째 자녀 103 (16.4)

      넷째 자녀 이상 62 (9.9)

   성별

      아들 307 (49.0)

      딸 320 (51.0)

   지리적 근접성 1 - 5 2.35 (1.08)

<표 1> 인구학적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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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

하는 자녀 

(n = 627)

세 번째로 많이 접촉

하는 자녀 

(n = 456)

세대간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SD) 1 - 5 4.48 (.80)
a

4.37 (.84)
a

4.36 (.83)

      낮은 집단: n (%) 106 (15.9) 123 (19.6) 92 (20.2)

      높은 집단: n (%) 562 (84.1) 504 (80.4) 364 (79.8)

   연합적 결속도

      대면 접촉: M (SD) 1 - 6 4.66 (1.27)
a

3.76 (1.38) 3.14 (1.39)

         낮은 집단: n (%) 103 (15.4) 218 (34.8) 227 (49.8)

         높은 집단: n (%) 565 (84.6) 409 (65.2) 229 (50.2)

      전화 연락: M (SD) 1 - 6 5.12 (1.03)
a

4.90 (0.89)
a

4.70 (.92)
a

         낮은 집단: n (%) 33 (4.9) 29 (4.6) 31 (6.8)

         높은 집단: n (%) 635 (95.1) 598 (95.4) 425 (93.2)

      디지털 접촉: M (SD) 1 - 6 1.50 (1.34)
a

1.48 (1.29)
a

1.34 (1.11)
a

         낮은 집단: n (%) 583 (87.3) 547 (87.2) 415 (91.0)

         높은 집단: n (%) 85 (12.7) 80 (12.8) 41 (9.0)

   구조적 결속도: M (SD) 1 - 5 3.12 (1.24) 2.34 (1.06) 1.94 (.93)

      낮은 집단: n (%) 211 (31.6) 333 (53.1) 312 (68.4)

      높은 집단: n (%) 457 (68.4) 294 (46.9) 144 (31.6)

   기능적 결속도

      지원 수혜: M (SD) 0 - 1 .70 (.60) .46 (.54) 0.33 (0.50)
a

         낮은 집단: n (%) 249 (37.3) 351 (56.0) 310 (68.0)

         높은 집단: n (%) 419 (62.7) 276 (44.0) 146 (32.0)

      지원 제공: M (SD) 0 - 1 0.3 (.20)
a

0.01 (0.13)
a

0.01 (0.06)
a

         낮은 집단: n (%) 646 (96.7) 619 (98.7) 454 (99.6)

         높은 집단: n (%) 22 (3.3) 8 (1.3) 2 (0.4)

a = 왜도가 높음. 

<표 2> 세대간 결속도 변수 기술통계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 (n = 456) 28 - 68 48.38 (7.19)

   연령

   출생순위

      첫째 자녀 83 (18.2)

      둘째 자녀 121 (26.5)

      셋째 자녀 190 (41.7)

      넷째 자녀 이상 62 (13.6)

   성별

      아들 205 (45.0)

      딸 251 (55.0)

   지리적 근접성 1 - 5 1.95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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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재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456)

계층 (n) BIC CAIC Entropy BIC CAIC Entropy BIC CAIC Entropy

1 3885.42 3892.42 - 4002.30 4009.30 - 2802.14 2809.14 -

2 3621.11 3636.11 .88 3638.87 3653.87 .96 2586.05 2601.05 .85

3 3647.54 3670.54 .56 3670.32 3693.32 .69 2617.75 2640.75 .67

4 3682.37 3713.37 .68 3701.93 3732.93 .63 2655.11 2686.11 .68

5 3715.46 3754.46 .59 3743.69 3782.69 .66 2698.22 2737.22 .67

6 3756.63 3803.63 .65 3790.92 3837.92 .62 2737.04 2784.04 .69

가장 적합한 모형을 진하게 표시함.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CAIC =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표 3> 잠재 계층 분석과 모형적합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재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456)

문항 반응 확률
친밀한 

(Intimat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Intimate-but-distant)

친밀한 

(Intimat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Intimate-but-distant)

친밀한 

(Intimate)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Intimate-but-distant)

애정적 결속도 .88 .63 .88 .65 .88 .71

연합적 결속도

   대면 접촉 .99 .07 .99 .01 .99 .07

   전화 연락 .96 .87 .98 .89 .99 .87

   디지털 접촉 .10 .23 .10 .17 .07 .10

구조적 결속도 .79 .11 .67 .09 .58 .07

기능적 결속도

   지원 수혜 .71 .11 .60 .14 .55 .11

   지원 제공 .03 .01 .01 .01 .01 .01

잠재 계층 확률 .84 .16 .65 .35 .47 .53

문항 반응 확률이 .5 이상인 경우 진하게 표시함.

<표 4> 문항 반응과 잠재 계층 확률

3. 다변량 회귀분석   

각 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에 따른 우울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참조집단: 

친밀한)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있다.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잠재 계층에 속하는 노인 

부모는 ‘친밀한’ 계층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집단 (b = -.06, p < .01),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집단(b = .03, p < .05)에 

비해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집단의 경우 노인 부모의 우울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논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모 부양 및 돌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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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68)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n = 627)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n = 456)

변수 b (SE) Z-value b (SE) Z-value b (SE) Z-value

잠재 계층 멤버십

   친밀한 (ref.) - - - - - -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06 (.02) 2.82
**

.03 (.02) 2.35
*

.02 (.02) 1.51

통제변수

   연령 .00 (.01) .56 .00 (.01) .74 .00 (.01) .85

   여성 (ref: 남성) -.02 (.02) -1.24 -.01 (.02) -.97 -.02 (.02) -1.00

   교육수준 -.01 (.01) -.85 -.01 (.01) -.77 -.01 (.01) -1.13

   한달 가구 소득 -.01 (.01) -.34 -.01 (.01) -.50 .00 (.01) .19

   결혼 (ref: 기타) -.03 (.02) -1.82 -.02 (.02) -1.49 -.01 (.02) -.88

   주관적 건강상태 -.11 (.01) -11.86
***

-.11 (.01) -11.43
***

-.11 (.01) -9.35
***

ref. = 참조집단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잠재 계층 멤버십과 노인 부모의 우울감간의 관계

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

적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친밀감과 자원 제공의 

원천으로서의 가족 역할의 쇠퇴를 방증하는가, 혹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은 위기상황에

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자 기관

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확산 등의 사회적 위기상황에

서 친밀감과 지원의 원천으로서 간주되어 온 가족

내 세대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이것이 노인의 우

울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자녀 측면을 고려

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코로

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던 시기 제주 노인을 대상으로 수

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거주 노인의 성인자녀

와의 세대간 결속도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과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특

히, 세대관계 결속도 모델의 구조적, 기능적, 애정

적, 연합적 결속의 다차원을 고려하고, 노인의 입

장에서 가장 빈번히 접촉한 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3인의 자녀와의 결속도를 유형화 함으로써 선행연

구와의 차별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 우

울과 관련된 정신건강 및 고립 및 소외관련 노인 

및 가족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통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제주 거주노인의 코로나 19시기 성

인자녀와의 결속도 유형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

녀부터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에 걸쳐 공

통적으로 두 가지의 결속도 패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패턴은 ‘친밀한 유형’으로, 비록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애정적 결속과 연합적 결속 중 대면 접

촉과 전화연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두 번째 

패턴은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유형’으로 애정적 

결속과 전화연락의 가능성은 높으나, 지원의 교환

과 같은 기능적 결속도와 거주지 거리의 구조적 

결속이 매우 낮았다. 두 유형은 미국 자료를 활용

하여 코로나 19시기 세대간 관계를 유형화 한 연

구(Hwang, Hadi, et al., 202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친밀하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이라던가 ‘거리가 있는 유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전 영역에서 결속도의 수준이 낮은 유형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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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접촉 빈도에 따른 자

녀는 노인의 자기보고 응답에 따른 것으로, 본인의 

선호에 따라 차례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그리고 세 번째로 많

이 접촉하는 자녀를 골라서 응답하였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세명보다 많으면서 동시에 자녀 중 

전 영역에서 결속도가 매우 낮은 경우, 이 자녀는 

응답범주에 들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간 결속도 모

델이 갈등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관

점(Lüscher & Pillemer, 1998)에서 이후 추가된 

세대간 결속도의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갈등에 대

한 문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갈등을 포

함하지 않은 종래의 결속도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측면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합

의적 결속도 및 규범적 결속도와 더불어 갈등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이 실시된다면, 선행연

구와의 차이점이 있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풍부

한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선

행연구에서 코로나 19시기 주요한 패턴으로 제시

된 ‘친밀하나 디지털로 연결된 유형’(Hwang, Min, 

et al., 2024)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차이

점이다. 이 부분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기여

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선행연구에서는 126명의 

부모와, 123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이자관계 자료

를 활용하였는데, 40대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의 

평균연령이 약 59세였다. 중노년을 포괄했다는 측

면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등 미디어 활용에 필요

한 디지털리터러시가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동거

여부를 떠나 약 40% 정도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상통화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비례 할당표집

에 따라 연령범위가 66세에서 94세로 평균연령은 

약 76세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리터러시에 있어

서 연령집단 간 그리고 연령집단 내 편차가 상당

하다는 점이 상기의 연구 결과 간 차이를 일견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 19시기 제주지역 거주 노인의 성

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의 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성별, 소득, 결혼상태, 교

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을 고려한 뒤에

도 친밀한 집단에 비해 거리가 친밀하나 거리가 

있는 계층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세대간 결속도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awrence 

et al., 1992; Tosi & Grundy, 2019; Hwang, 

Hadi, et al., 2024). 친밀한 유형이나 친밀하나 거

리가 있는 유형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애정적 결속이나 전화연락 측면의 합의적 결속

이 공통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결속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점과 이로인해 대면 

접촉이 낮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유형은 기능적 결속에 있어서 친

밀한 유형에 비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록 떨어

져 산다 할지라도 애정적 결속이 충분히 높은 유

형의 경우, 노인집단의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있고 복지관에서의 공동식사 등을 비롯한 

집단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는, 높은 애정적 

결속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수시로 접촉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

울감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 세 번째로 많이 접

촉하는 자녀를 구분해서 유형화하고, 우울감에 대

한 회귀분석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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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와 두 번째로 많이 접

촉하는 자녀까지는 친밀한 유형과 친밀하지만 거

리가 있는 유형간에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으나,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한 자녀에서는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 연구에서 다자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 

부모 입장에서 보다 빈번하게 접촉하는 자녀와의 

세대간 결속도 패턴이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접

촉하는 자녀의 경우, 두 유형 중 친밀한 유형에 속

할 확률이 84%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는 65%, 세 번째로 많이 접촉하는 자녀는 

47%로 나타났다. 만약 노인이 다수의 자녀가 있

다면 자녀별로 결속도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비록 한 자녀라도 결속도

가 매우 높은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노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서는 노년기에 비록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축소된

다 할지라도, 관계망의 질적 측면이 담보된다면 이

러한 선택은 적응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Carstensen, 2021).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대부

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그 중 가

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가 노인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살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지원을 제공하

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 계층 확

률이 .84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

적 자원이자, 친밀감에 기반을 둔 관계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분야 

서비스 및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디지털리터러시 수준은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삶의 질에 중요성이 더욱 부

각되었다. 중노년을 포함한 선행연구에서 비록 떨

어져있더라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결속도가 유지되

는 경우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는 

결과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의 평균연령 76세의 

고령층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주로 

접촉하는 자녀와 애정적 결속이 높다 하더라도 전

화연락만 높은 경우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디지털 접촉의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현재 후반기 노인 세대의 디

지털리터러시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디

지털리터러시 교육의 제공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제주 지역 

거주 노인으로, 제주도는 2024년 12월부터 도내

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배움

터’ 운영을 계획하였다. 이 서비스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시설을 방문해서 스마트폰 

사용법, 화상전화 사용법, 택시 호출 및 키오스크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한

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향후 보다 이용자 친화적 

접근을 위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필요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사업 수혜자 저변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와 비록 애정적 

결속이나 전화 연락이 빈번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우울감은 대면 접촉 빈도가 높고 가까이 거주하면

서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우

울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 고립

이나 고독사 관련 잠재군에 대한 복지 서비스 측

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록 다수의 자

녀가 있는 노인이라도, 가까이 거주하면서 대면접

촉을 빈번히 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우울에 취

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고립이나 사회관계망 관련 

복지서비스 필요가 높은 취약노인의 발굴의 경우 

자녀의 유무나 수 보다는, 실제 기능의 여부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소 노인이 건강하고 일

상생활 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코로나 19와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거

리두기의 상황이 아닌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를 통해 사회적 접촉이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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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혹은 비록 자녀가 있더

라도 지리적으로 멀리 사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요소가 평시 드러나

지 않더라도, 정책 가외성 측면에서, 혼자 살거나 

가족과의 연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대면접촉과 

지원제공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우처럼 유사시 긴급연락망 공유 등 지역사회 단

위의 체계가 수립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

자녀를 고려해 세대 간 관계를 유형화하여 노인의 

성인 자녀와의 세대 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펼쳐지

는지를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세대 간 결속

도의 다측면을 고려하여 세대 관계의 서로 다른 

유형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

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자료를 활용했기에 타 지역으로의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

는 노인 부모의 관점에서 세대관계를 측정하였기

에,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세대간 관계에 대한 인

식에서의 부모-자녀 세대의 의견차는 고려할 수 

없었다. 비록 자기보고된 세대관계의 평가는 본인

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세대 각각에 대한 관계의 

평가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코로나 19 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시기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종단자료가 아니라는 점에

서 이전 시기와의 비교나 특정 세대간 결속도 유

형과 우울감간의 관계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부

분에 대한 정보로는 제한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비록 세대간 결속도 모델에 바탕을 두

고 네 가지의 결속도 차원을 분석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

관의 유사성과 관련된 합의적 결속과 부양에 대한 

의식을 고려한 규범적 결속은 고려하지 못했다. 이

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활동이 급격히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가족 내 지원의 필요가 증

가하는 시기에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과 우울감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는, 위기상황에서 

개인과 가족단위의 적응적 맥락에 대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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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to explor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se patterns and depressive symptoms. Previous studies have 

relatively lacked consideration of the multidimension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solidarity, and very few have considered multiple children in their 

analyses. Method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in 2021 from 700 older adults aged 65 

and older in Jeju Province, this study conducted latent clas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found two different type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timate” and “intimate but distant.” The “intimate” clas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symptoms when compared to the “intimate but distant” clas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was found between typ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hird most frequently contacted child.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family still functions as an important social institution and 

that service and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older adults who are particularly 

restricted in face-to-face contact and related daily life support when public services 

do not function properly during social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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